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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방일단 (제 1~2단) 초빙사업 기록 

 

１．프로그램 개요 

【목적】JENESYS의 일환으로써 한국 전국에서 선발된 차세대교육관계자 등을 초빙하여,’일본

의 교육현장 및 평화교육 현장시찰’이라는 테마 아래 각종 시찰, 일본 교육관계자들과의 교류, 

테마에 따른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일한간 상호이해

와 신뢰관계증진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사전학습 (온라인) 한국의 교육 관계자 등 52명 
     초빙 (오프라인) 한국의 교육 관계자 등 52명 
 
【방문지】사전학습 (온라인) 도쿄도 (東京都) 52명 
     초빙 (오프라인) 도쿄도 (東京都), 히로시마현 (広島県), 효고현 (兵庫県), 

오사카부 (大阪府) 52명 
 
【일정】 
 사전학습 (온라인)： 

5월 11일 (목) 방일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의 대외 발신 

 초빙 (오프라인)： 

6월 4일 (일) 나리타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6월 5일 (월) 【강의】일본 문부과학성 ‘일본 초중등 교육의 개요’ 

【예방】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시찰】고 이수현씨 추도·현창비를 포함한 신오쿠보 (新大久保) 필드워크 

6월 6일 (화) 【학교방문・교류】(제 1단) 도쿄도 고토구립 야나가와초등학교 (東京都江東区立

八名川小学校), (제 2단) 도쿄도립 고이시카와중등교육학교 (東京都立小石川中等

教育学校), 히로시마현으로 이동 

6월 7일 (수)  【예방】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사무국 배움의 변혁 추진부장 겸 교육센터 소장 

【강의】히로시마현청 '국제교류원으로부터 본 히로시마의 매력' 

【시찰】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강의】피폭 체험 강연 

【시찰】평화기념공원,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원폭돔 

6월 8일 (목)  【학교방문・교류】(제 1단)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립 후쿠로마치초등학교 (広島

県広島市立袋町小学校), 학교법인 구레 다케다 가쿠엔 다케다 고등학교 (学校法

人呉武田学園武田高等学校) 

【기업방문・강의】주고쿠 (中国) 신문 히로시마평화미디어센터 '원폭의 기억을 

계승하는 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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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금) 효고현으로 이동, 【시찰】한신아와지대진재기념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 

오사카부로 이동, 성과보고회 (방일 성과 및 귀국 후 활동 계획 발표) 

6월 10일 (토) 간사이 국제공항 출국 

 

２．프로그램 기록사진 

  
2023년 6월 5일【강의】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 초중등 교육의 개요’ 

2023년 6월 6일【학교방문・교류】 

도쿄도 고토구립 야나가와초등학교 

  
2023년 6월 7일【예방】히로시마현 교육위원

회사무국 배움의 변혁 추진부장 겸 교육센터 

소장 

2023년 6월 7일【시찰】원폭돔 

  
2023년 6월 8일【학교방문・교류】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립 후쿠로마치초등학교 
2023년 6월 8일【학교방문・교류】학교법인 

구레 다케다 가쿠엔 다케다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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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8일【기업방문・강의】주고쿠 신

문 히로시마평화미디어센터 
2023년 6월 9일【시찰】한신아와지대진재기

념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 
 
３．참가자 소감 (발췌) 
◆ 한국 교원 
야나가와초등학교 선생님들과의 교류와 후쿠로마치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교 내 평화자료관

을 직접 안내해 준 것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또한, 히로시마에서는 교육위원회 분들도 학교방문

에 동행해 주셔서 학교 차원이 아니라 보다 매크로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 일본 초등학

교 교육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국 교원 
일본 초등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교원과 학

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점

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또한,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에서는) 재해를 극복할 때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한국 교원 
교원이기 때문에 히로시마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생활을 보고 교류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뿐 어느 나라나 젊은이들의 관심과 

고민은 동일하다는 것도 알게 되어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다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４．일본 측 소감 (발췌) 
◆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 
히로시마현에서는 현장주의를 중요시하여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히로시마에

서 배워서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히로시마에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되는, 일본제일의 교육현

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로시마현의 교육현장을 보고 느낀 점, 얻은 지식과 경

험을 살려 한국에서의 교육활동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쿄도 고토구립 야나가와초등학교 
한국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어 아이들에게도 교원에게도 배움이 많은 의미 있는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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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마음

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똑같은 교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 도쿄도립 고이시카와중등교육학교 학생 
한국분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한국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학교의 

모습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이번 기

회에 한국어를 조금 공부했는데 한글의 재미와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저도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립 후쿠로마치초등학교 
‘재미있었어요.’ 후쿠로마치초등학교 평화자료관 안내를 마친 아이들의 첫마디였습니다. ‘한국

어로 이야기도 했다’며 만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본교의 평화교육을 거듭 쌓

아온 성과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웃음이 넘치고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나라’의 교류가 되

어었고 밝은 미래를 느꼈습니다.  

 
◆ 학교법인 구레 다케다 가쿠엔 다케다 고등학교 
학교개요, SDGs의 대처, 평화학의 설명 및 평화학 모의수업을 참관하신 후 선생님들로부터 많

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설명에 대해 모두들 크게 고개를 끄덕

여 주셔서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교입시가 없

고 공립외국어학교 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일한 양국의 교원이 서로 각 교육

기관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５．참가자의 대외 발신, 보도 기사 등 

  

2023년 6월 6일 (Instagram) 

기다렸던 야나가와초등학교 방문. (중략) 하이

쿠 수업을 견학했습니다. 지역과의 협업에 의

해 커뮤니티스쿨이 원활히 추진되어 있어 부

러웠습니다. 귀국 후에는 오늘 보고 배운 것

2023년 6월 6일 (Instagram) 

고이시가와중등교육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

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동아리활동이 활발했

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스스로 

찾아서 연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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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다. (중략) 신문을 활용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교육도 활발했습니다. 

  
2023년 6월 7일 (Instagram) 

방일 4 일째의 히로시마 일정. 히로시마현 교

육위원회를 예방 후 ‘히로시마의 매력에 대하

여’라는 테마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히로시마

현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것도 있고 또 평화

를 위한 히로시마현의 노력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7일 (Instagram)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원

폭의 참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일반시민과 조선사람들도 많이 희생되었습니

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2023년 6월 8일 (Instagram) 

다케다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중략) 굴 양

식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꽂이를 대나무로 대

체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

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구와 인류를 소중히 생

각하는 히로시마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했습니

다. 

2023년 6월 8일 (시사통신사) 

‘“핵무기사용, 두번 다시 안돼” 한국의 교원단

이 히로시마 방문’ 평화기념자료관 등의 시찰

과 히로시마 시내의 초등학교 방문에 대해 언

급하고, 활발한 학교교류 등을 통해 평화교육

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했다는 내용이 소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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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 및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 도쿄도, 히로시마현, 효고현, 오사카부) 

  

【방일중의 배움】 

한국의 학교교육현장에서는 중요도가 저하되

고 있는 기본에 충실한 교육（청소, 정리정돈,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힘 등）에 대해 그 중요

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테마에 관한 방일중 발표】 

초등교육에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가 

긴밀한 점,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배움을 생활에 직결시켜 실

천하는 점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교류를 통해 배운 것들과 일본 지진방재교육

에 대해 주위의 교원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

다. 지진 발생 시에는 교실 등의 출입구를 열

고 ‘오하시모・오카시모（주：피난시의 표어）’

등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진

피난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액션 플랜】 

귀국 후 ２개월 이내에 일본 초등학교에서 배

운 것을 정리하여 한국의 학교교육현장에 반

영할 수 있는 기반만들기에 착수함과 동시에, 

８월에는 일본 교원방문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한 양국의 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양국

의 학교간 교류수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싶습

니다.  

【방일중의 배움】 

학교방문을 통해, 일한 양국 중학교의 문화적

인 차이와 운영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직접 다

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일본의 학교운영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

억보다도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공감했습니

다. 재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시설이 많

이 정비되어 있고 안전이 일상화되어 있었습

니다. 

【테마에 관한 방일중 발표】 

SDGs교육과 평화교육이 인상적이었습니다.비

슷한 듯 하면서도 양국의 학교생활의 차이점

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액션플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양국이 상호이해를 심화

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학술・민간교류를 강

화하기 위해 그 대표적인 교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이해서는 일본

어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간 학교교류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SDGs 교육에

힌트를 얻어 한국의 학생들에게도 SDGs에 대

해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

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